
● No Problem! 쉽게 풀어보는 문제해결 마인드와 스킬 

 

  05. 가설을 왜 세워야 할까  

 
 

 

 

 

○ 학습내용 

1. 가설을 설정하는 이유  

2. 가설을 설정할 때의 마인드  

3. 밀의 원인발견법  

 

 

○ 학습목표 

 가설을 설정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. 

 가설을 설정할 때 발휘해야 할 마인드를 숙지할 수 있다. 

 밀의 원인발견법 논리를 학습하고 가설 설정에 적용해 볼 수 있다. 

 

 

 

 

 

1. 가설을 설정하는 이유 

 

• 문제의 원인이라 짐작되는 사항을 여러 개의 가설로 수립해 놓는다면, 그것들을 하나씩  

 실증하면서 참/거짓 여부를 가리는 방식이 효율적임 

 

• 가설 설정 순서 

- 문제의 원인 파악 

- 짐작되는 사항을 여러 개의 가설로 수립 

- 실증하면서 참/거짓 여부 확인 

 

• 가설들을 ‘살리거나 버리는’ 실증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문제해결의 시간이 상당히 단축 



 

• 가설을 설정하면 문제해결사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음  

- 어떤 고정관념이 조직 전체에 팽배하더라도 그것이 가설연역법에 의해 실증되지 못한다면  

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채택할 수 없기 때문 

 

 • 가설 설정의 과정이 생략되면 실증의 초점이 흐릿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사가  

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법에 반영할 위험이 매우 큼  

 

 

2. 가설을 설정할 때의 마인드 

 

•  ‘가설 지향적 사고(Hypothetic Thinking)’는 과학자들이 자연 현상을 탐구할 때 사용하는  

  방법으로서 아주 유용한 방법 

 

•  가설 지향적 사고에 익숙해지려면 견문과 경험을 넓힐 필요가 있음 

 

•  우리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처한 상황만 조금씩 다를 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겪은  

  문제의 범위를 그다지 벗어나지 않기 때문 

 

•  만일 전혀 배경지식이 없는 특이한 문제에 봉착했다 해도 일단 대담하게 가설을 세우는  

  습관을 들여야 함  

 

•  가설 설정의 3가지 방법 

- 원인발견법 / KT분석법 / TIC분석법 

 

 

3. 밀의 원인발견법 

 

• 원인발견법의 3가지 가정 

-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면 동일한 원인 때문  

- 결과가 발생했다면 원인이 앞서서 발생했다는 뜻이고, 원인이 발생하고 나면 이어 결과가 발생  

- 두 개 이상의 상황을 서로 비교하여 원인을 발견  

 

• 원인발견법의 3가지 세부 방법 

- 일치판단법 / 차이판단법 / 상관판단법 

 

• 일치판단법은 문제가 발견되는 사례의 교집합을 구해서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 

 

• 차이판단법은 문제가 발견되는 사례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 사이의 차집합을 구해서  



 가설을 수립하는 방법 

 

• 상관판단법은 어떤 원인의 발생 정도가 달라질 때 문제의 심각성도 그에 따라 변한다면,  

 그것을 유력한 원인으로 간주하여 가설로 설정하는 방법 

 

• 밀의 원인발견법은 문제해결을 위한 완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정형화되지 않은 숱한  

 정보 속에서 핵심만을 간추리고 정리하는 기능을 지닌, 충분히 가치 있는 가설 설정법 


